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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종이기록물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기록의 4대 속성인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보존속성 

도입을 제안한 연구이다.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은 기록물의 외관과 내용을 재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로 스캔이라는 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기록물은 생산 시점부터 디지털로 만들어지는 전자기록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므로 외관과 

내용 외에도 보존되어야 하는 필수보존속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현행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정기준(v1.0)｣은 디지털 형태로 

생산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전자기록물이 디지털화된 기록물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한편, 국내 입양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대량의 입양기록물은 2025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인수되어야 한다. 인수 과정에서 입양기록

물의 활용 및 보존을 위해 디지털화가 예상되는바, 이에 외관과 내용은 물론 구조, 맥락, 기능 등의 필수보존속성을 보존하는 입양기록물 

디지털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필수보존속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보존기간이 영구인 종이기록물 중 입양기록물을 대상으로, 

디지털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보존해야 할 속성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화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장기보존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significant properties to ensure the four major attributes of records: 

authenticity, integrity, reliability, and usability during the digitization process of paper records. Records digitization 

projects promoted by public institutions focus on reproducing the appearance and content of records. Records created 

mainly through scanning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electronic records created digitally from the time of 

production, so they require additional significant properties that must be preserved in addition to appearance and 

content. The current ｢Selection Criteria for Preservation Format of Digital Records (v1.0)｣ targets records created 

in electronic form, making it difficult to apply to records that are digitized from analogue records. With the enforcement 

of the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in 2025, a large number of adoption records scattered across domestic 

adoption agencies will have to be acquired by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In the acquisition 

process, adoption records are expected to be digitized for utilization and preservation, so adoption record digitization 

that preserves significant properties such as appearance, content, structure, context, and function is necessary.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long-term preservation strategy by deriving the attributes 

that are essential to be preserved during the digitization process for the adoption records among paper records 

with a permanent retention period and suggesting a direction for digitization based on these.

키워드: 종이기록물, 디지털화, 필수보존속성, 장기보존, 입양기록물

paper records, digitization, significant properties, long-term preservation, adoption records

*

**
***
****
*****

이 논문은 2024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A2A01077759).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ri0614@jbnu.ac.kr) (제1저자)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ks77@jbnu.ac.kr) (공동저자)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시간강사(je.lee@jbnu.ac.kr) (공동저자)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교수,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연구원(dmyang@jbnu.ac.kr) (교신저자)

￭

￭

논문접수일자:2024년 11월 22일  ￭최초심사일자:2024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자:2024년 12월 15일

정보관리학회지, 41(4), 235-261, 2024. http://dx.doi.org/10.3743/KOSIM.2024.41.4.235

※ Copyright © 2024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236  정보관리학회지 제41권 제4호 2024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기록물의 ‘디지털화(Digitization)’란, 스캐닝 

또는 인코딩 장비 등을 이용하여 비전자 기록

물을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디지

털화의 목적은 기록물의 훼손 및 소멸에 대비

하여 정보의 소실 방지와 기록물 열람 및 서비

스 제공에 있으며, 디지털화 대상이 되는 기록

물은 종이기록물,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로 구

분된다(국가기록원, 2023).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전자적 문서생산시스

템을 도입하기 이전에 비전자기록물로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비

전자 형태의 기록물을 생산하고 있다. 비전자기

록물은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전자문서시스템

에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실제로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서고에 보관된 종

이기록물을 직접 열람하여야한다. 이러한 불편

함을 줄이고자 종이기록물의 디지털화를 진행

하는 공공기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이처럼 종이기록물의 디지털화는 기록물의 

검색과 열람을 용이하게 하는 행정의 편의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기록물 원본의 열람과 대

출로 인한 훼손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진다.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기록물 디지털화 사

업은 국가표준인 ｢KS X ISO TR 13028 문헌

정보-기록의 디지털화 이행 지침｣과 공공표준

인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작업 지침

(v1.2)｣,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v2.1)｣을 근

거로 진행된다. 이 세 가지 표준은 모두 종이기

록물의 외관을 그대로 재현하고, 기록의 내용

이 빠짐없이 재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등 디지

털화된 기록물의 품질을 입증하는 것에 집중한

다. 하지만 디지털화된 기록물의 품질을 입증

하는 것은 기록의 4대 속성을 보장하는 것과 같

은 의미는 아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제5조에 따라 기록물

은 기록의 4대 속성인 기록물의 진본성, 무결

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의 보장을 의무로 규

정하고 있다. 기록의 4대 속성은 ‘종이’라는 매

체에서 ‘디지털’이라는 매체로 기록물의 형태가 

변경될 때도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

는 디지털화된 기록물의 품질 기준인 외관과 

내용 외에도 보존되어야 하는 속성들을 식별하

기 위해 ‘필수보존속성’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전자기록은 디지털 형태로 생산된 기록(born 

digital)과 종이 등 아날로그 형태로 생산된 후 

이미지 스캔 등의 방식으로 디지털화(digitized)

된 기록을 모두 포함한다(한국기록학회, 2008). 

그럼에도 이제까지의 보존포맷 및 필수보존속

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전자기록의 유형별로 

진행되어 왔으며 디지털 형태로 생산된 기록물

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필수보존속성은 전자기록의 장기보존

을 위한 보존포맷 선정에 주로 활용된다. 본 연

구는 보존기간이 영구인 종이기록물의 디지털

화 단계에서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 전략 수립

에 활용되는 필수보존속성의 도입을 제안하여, 

아날로그 형태로 생산된 후 디지털화된 기록물

의 필수보존속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해 진본성을 비롯한 기록의 4대 속성을 보장하

는 종이기록물의 디지털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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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 입양아동에 대한 기록물은 아

동권리보장원 및 민간 입양기관에 산재되어 있

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아동과 가족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

동권리보장원에 제공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은 국

가 차원의 입양정보 보존 및 서비스를 제공하

여야 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보통합관

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양정보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입양정보 공개 및 국내․외 사후 서비

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민간 입양기관이 폐업

하는 경우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해당 기관의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하는데, 이때 아동권리보

장원은 이관받은 폐업 입양기관의 기록물을 대

상으로 전산화(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아동권리보장원은 폐업 입양기관의 입양기

록물 외에도 아동복지시설, 정부 기관이 소유

하고 있는 입양기록물을 대상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입양기록 디지털화 목록

을 공개하고 있다(아동권리보장원, 2024).

2025년 7월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이하 국내입양법)이 새롭게 시행되며, 해당 법

령에 따라 전국의 민간 입양기관은 모든 입양기

록물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내입양법 시행 이후 입양기록물의 대

량 이관뿐만 아니라 여기에 수반되는 입양기록

물의 디지털화도 필수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

상된다. 동법에서 “입양정보”는 ‘입양 절차의 진

행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과 그 절차 진행을 위

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정보’로 정의된다. 전자

적인 형태로 입양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입

양기록물의 디지털화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국내입양법 제2조 제10항).

입양기록물은 ｢입양특례법｣ 제21조 제6항에 

따라 보존기간이 ‘영구’인 기록물이다. 입양기

록물의 영구보존을 위해서는 원본 보존은 물론, 

입양기록물이 종이기록물에서 전자기록물로 디

지털화되는 과정에서도 필수적인 속성들을 누락

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제까지 진행된 입양기록물의 디지

털화 현황을 바탕으로 필수보존속성의 필요성

을 연구하고, 입양기록물 디지털화 과정에서 보

존해야 하는 필수보존속성의 범주를 재해석하

고자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기존 디지털 형

태로 생산된 기록물에서 언급되지 않은 추가적

인 필수보존속성을 도출하여 입양기록물 디지

털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대상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종이기록물의 디지털

화 과정에서 최종 결과물로 변환된 전자기록물

이 기록의 4대 속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보존속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비

전자적인 형태로 생산․관리되는 종이기록물

이며, 특히 영속적 가치를 지니는 보존기간이 

‘영구’인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기관에

서 종이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한 사례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순천시와 제주특별자치

도의 사례가 있다. 순천시는 영구 보존 대상인 

종이 지적기록물의 전산화 사업을 2015년부터 

총 4년간(사업비 14억) 진행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지적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였다(순천

시청, 2017).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도에 사

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보존 가치가 높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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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전산화하여 행정 효율화라는 목적 달성 

및 기록관 우수 평가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홍창빈, 2023). 두 사례에서 보듯이 종이기록

물의 디지털화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보존 가치가 높은 기

록물을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해외 입양인들의 뿌리 찾

기를 위해 꾸준히 입양기록물을 발굴해 영구 보

존을 위한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입양

기록물은 배냇저고리와 같은 행정 박물 유형의 

기록물과 비전자 시청각 기록물 등 다양한 형태

로 존재하지만, 입양 당시 아동의 정보, 친권자

의 정보, 양부모의 정보 등을 기록한 종이 형태

의 문서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본 연구

는 보존기간이 영구인 종이기록물 중 입양인들

의 ‘탯줄’이라고 비유되는 입양기록물을 구체적

인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

는 10여 년간 진행된 입양기록물 전산화(디지

털화) 사업을 살펴보고, 입양기록물이 디지털화

되고 활용되는 사례를 조사하였다. 입양기록물

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이기 때문에 공개

가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입양기록물의 디지

털화 절차와 기사를 통해 공개된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화 현황을 조사하고, 입양기록물

을 활용한 사례를 통해 입양기록물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필수보존속성 도출의 필요성을 확인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필수보존속성의 

범주를 입양기록물에 적용하고, 입양기록물의 

필수보존속성을 도출하였다. 새롭게 제정된 국

내입양법의 시행에 맞추어 대량의 입양기록물 

이관 및 디지털화가 예상되는바, 본 연구는 국

내 기관의 표준과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입양기

록물의 디지털화 방향성을 제시한다.

1.3 선행 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전자기록물의 

필수보존속성과 관련된 연구와 종이기록물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연구, 그리고 입양기록물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디지털화된 기록물의 필수보존속성 연구는 

다양한 매체를 중심으로 진행된 바 있다. 먼저 

윤성호 외(2022)는 단일 보존포맷 전략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기록물 유형별 보존

포맷 선정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각의 전자기록물 유형이 지닌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정은, 양

동민(2023)은 데이터세트 유형의 보존포맷선

정 고유기준 마련에 앞서 데이터세트 유형의 

전자기록에 관한 필수보존속성을 도출하였다. 

해외 기관과 국가기록원이 수행한 R&D 연구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형 필수

보존속성과 구조화데이터형 필수보존속성을 도

출하였다. 전한역 외(2023)의 연구는 오디오 기

록물의 필수보존속성을 도출하기 위해 국외 기

관들의 디지털 오디오 기록물 필수보존속성 현

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오디오 기록물의 필수

보존속성 분석에 앞서 ‘필수보존속성’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연구로도 의미가 있다. 송

채은, 양동민(2024)은 이미지 유형 전자기록물

의 고유기준 평가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국내외 

기관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해 이미지 유형을 

정의하였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수보존

속성을 재구성하였다.

종이기록물의 디지털화에 관련된 연구로는 박

란설 외(2022)의 연구와 서지인, 노지현(2022)

의 연구가 있다. 박란설 외(2022)는 현행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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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법의 해석만으로는 디지털화된 기록물

이 원본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디지털화 이후 

원본 기록물의 폐기가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뉴질랜드, 홍콩 등의 사례

를 분석하였다. 디지털화 이후 원본 기록물관

리를 위한 표준을 제정하고 있는 뉴질랜드와 

홍콩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

라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안을 제시하였다. 서

지인, 노지현(2022)은 디지털화 기록의 품질 유

지를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하였다. 국

내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과 해외 기관의 

사례를 분석하여 디지털화 기록에 대한 메타데

이터 요소를 비교하고, 요소 설계 시 고려할 사

항을 도출하였다.

입양기록물에 관한 연구는 매년 발간되는 아

동권리보장원의 입양실무매뉴얼을 통해 입양

기록에 대한 사항과 입양기록물의 전산화(디지

털화)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입양실무매뉴얼

에 따르면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

은 입양과 관련한 정보를 51개 항목으로 분류

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입양기관이 폐업하

는 경우 현행 입양특례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입양기록물을 이관받아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

하고, 폐업 입양기관의 입양기록물 보유 현황

을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통해 고시하고 있

다.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입

양정보공개청구 등 입양인 가족찾기 업무 표준

화 연구(이주연 외, 2022)는 해당 업무의 표준

화를 통해 입양인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정체

성 확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위의 연

구보고서에서는 입양 과정에서 생산, 보존되는 

기록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양정보공개청구

로 대표되는 입양기록물이 입양인들에게 어떻

게 서비스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 연구는 종이기록물의 디지털화가 완료

된 이후 원본 기록물을 폐기하는 문제에 초점

을 맞추고 있었다. 하지만 원본 기록물을 디지

털화하더라도 원본 기록물의 영구보존이 필수

적으로 동반되는 영구기록물 보존 관점의 디지

털화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종이기록물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필수

보존속성을 도입하여 디지털화된 영구기록물

의 장기보존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현재 국가기록원이 제시하는 전자기록물 보

존포맷 선정 기준은 문서유형 전자기록물에 한

정되어 있어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들에 적용하

기 어렵다. 또한 필수보존속성은 디지털 형태

로 생성된 전자기록물의 특성을 뜻하기 때문에 

원본 기록물이 종이기록물인 디지털화된 기록

물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공공기록물법 

제48조에 따르면,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은 

원본과 같은 것으로 ‘추정’될 뿐, 원본으로는 인

정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화된 종이

기록물의 필수보존속성을 도출하여 보존한다

면 디지털화된 종이기록물 또한 기록의 4대 속

성을 유지한 상태로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원본으로 인정받는 것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필수보존속성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을 위해서는 전자기

록물 생산 당시의 내용과 외형 등 주요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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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함으로써 시간과 기술의 변화와 상관없이 

해당 기록물을 재현할 수 있는 포맷이 필요하다

(국가기록원, 2022). 전자기록물은 매체 의존적

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업

그레이드, 하드웨어의 노후화 등의 영향을 받는

다. 전자기록물은 종이기록물과 달리 변형되거

나 훼손되기 쉽고, 휘발성 및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 보존을 위한 정책 및 전략이 필요하

다(소정의 외, 2018). 전자기록 환경의 변화와 

파일포맷의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자

기록물 장기보존시 특정 포맷을 지정하는 것이 

아닌 환경 및 기술의 변화에도 적용이 가능한 전

자기록물 파일의 보존포맷을 선정하는 것이 중

요하다. 보존포맷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유

형의 전자기록물에 범용적으로 적용되는 공통기

준과 특정 유형 전자기록물의 고유한 특성을 보

존할 수 있는 고유기준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기록원, 2022). 이 중 고유기준은 전자기

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에 근거하여 도

출되며, 전자기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

을 ‘필수보존속성(Significant Properties)’이라 

한다.

필수보존속성은 10년 이상 보존해야 하는 전

자기록물을 위해 영국 국립기록원의 InSPECT 

(Investigating Significant Properties of 

Electronic Content) 프로젝트에서 논의된 개

념이다. 필수보존속성은 ‘시간이 지나도 접근 

가능하면서 의미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보

존되어야 하고, 증거로 수용되어야 하는 디지털 

기록물의 속성’으로 정의된다(Stephen, 2009). 

해당 정의에 따르면, 필수보존속성의 개념은 

진본성과 무결성으로 연결된다. 전자기록물의 

필수보존속성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장기보존 

전략을 세운다면, 진본성과 무결성을 비롯한 기

록의 4대 속성을 만족할 수 있다. 2008년 필수보

존속성을 정의하는 프레임워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영국의 Gareth Knight은 필수보존속성

을 크게 외관(Appearance), 내용(Content), 구

조(Structure), 맥락(Context), 기능(Behavior)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Gareth Knight, 2008).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인 NARA(The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의 전자 기록 보관소 자문 위원회인 ACERA 

(Advisory Committee on the Electronic Records 

Archives) 역시 2009년 필수보존속성 관련 보

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전자기록물의 포맷을 

변환할 때, 필수보존속성을 보존하여 변환 전 

기록물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어야 진본성을 

가진 기록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

이다. NARA는 필수보존속성의 범주 중 내용

(Content)은 기록물에서 늘 중요한 것으로 여

겨지는 속성이고, 기록 담당자는 ‘내용’이라는 

속성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음을 

제시하고 있어 내용을 제외한 4가지 유형의 필

수보존속성 범주를 제시하였다(NARA, 2009).

기록관리 공공표준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

정기준(v1.0)｣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외관을 

비롯한 5가지 유형을 필수보존속성의 범주로 

적용하고 있다. <표 1>은 TNA와 NARA, 국

가기록원이 제시한 필수보존속성의 범주를 비

교한 표이다(전한역 외, 2023).

필수보존속성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필수보

존속성 적용의 대상을 장기보존이 필요한 전자

기록물 중 디지털 형태로 생산된 전자기록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수보존속성

이 장기보존이 필요한 전자기록물을 대상으로 



 종이기록물 디지털화 방향성 연구  241

범주 기관 정의

Rendering

(렌더링)
TNA

정보 객체의 퍼포먼스를 재현(re-cognition)하는 데 기여하는 모든 정보

(e.g. 글꼴 유형, 색상 및 크기, 비트 심도 등)

Appearance

(외관)

NARA 기록물의 시각적(visual) 표현과 관련된 특성

NAK 기록의 외형적인 모습(예. 폰트, 색상)

Structure

(구조)

TNA
정보 객체의 성능을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이상의 콘텐츠 유형 간의 외재적 

또는 내재적 관계를 설명하는 정보(e.g. 이메일 첨부 파일)

NARA 기록 요소가 구성되고 상호 연관되는 방식을 정의하는 특성

NAK 기록의 구조 정보

Behavior

(기능)

TNA
콘텐츠(정보 객체)가 다른 자극(stimuli)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속성

(e.g. 하이퍼링크)

NARA 기록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특성

NAK 기록과 연결되어 있는 외부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기능

Content

(내용)

TNA 정보 객체 내의 정보 콘텐츠(e.g. 지속 시간, 문자 수)

NARA -

NAK 기록 내 모든 데이터 및 수식

Context

(맥락)

TNA
콘텐츠(정보 객체)의 생성 환경을 설명하거나, 콘텐츠가 의도한 의미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정보(e.g. 생산자 이름, 생성날짜)

NARA
자료의 생성, 수신, 보관 또는 이용을 둘러싼 조직적, 기능적, 운영적 상황과 다른 

자료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특성. 기록 내부 및 외부에 있는 정보를 포함

NAK 기록의 메타데이터(예. 작성자, 작성일)

<표 1> TNA, NARA, NAK(국가기록원)의 필수보존속성 범주 비교(전한역 외, 2023)

한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장기보존이 필요한 종

이기록물의 디지털화 과정에 필수보존속성을 

도입하기 위해 다음 절에서 종이기록물의 디지

털화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2.2 종이기록물의 디지털화

국가기록원 공공표준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작업 지침(v1.2)｣은 비전자기록물을 

전자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록물을 디지털화

하는 사업 수행 시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해

당 표준은 디지털화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

털화 작업 수행에 요구되는 절차와 품질관리 요

건을 고안하였다.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v2.1)｣

을 살펴보면, 디지털화 과정을 거친 기록물은 

디지털화 이전의 기록물과 다른 형태를 가지게 

되지만 형태의 변화가 내용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표

준은 형태의 변화로 기록의 무결성과 신뢰성이 

소실될 가능성을 긍정하였고, 디지털화 과정에

서 무결성과 신뢰성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조

건을 제시하였다. 국가기록원의 종이기록물 디

지털화 세부 기준은 필수보존속성 중 외관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색상, 비트심도, 해

상도 등의 기준과 파일포맷과 압축방법에 대한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의 디지털화 관련 표준과 유사

한 미국 NARA의 문서로는 2023년 10월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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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 종이기록물 디지털화 품질 관리 가이드

(Digitization Quality Management Guide)가 

있다. 해당 문서는 디지털화 과정을 ‘프로젝트 

기획, 디지털화 이전에 발생한 프로세스, 디지

털화, 디지털화 이후 작업’ 등 네 가지 주요 단

계로 구분한다. NARA의 가이드는 디지털화 

과정의 기획 단계에서 필수보존속성의 식별을 

제안하고, 원본 기록물의 필수보존속성을 식별

하여 기록의 정보를 획득하는 최선의 접근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NARA, 2023). 하

지만 NARA의 가이드는 필수보존속성의 범주 

중 외관(디지털화된 이미지파일)과 맥락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제안하고 있는 체크리

스트 또한 이미지 파일의 해상도, 컬러 프로파

일 등의 품질 확인에 집중되어 있다. 즉, NARA

의 가이드는 종이기록물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필수보존속성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지만, 

모든 범주가 아닌 일부 범주에 대한 품질 관리

만을 제시하고 있다.

서지학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노경희(2022)는 “문헌의 ‘물질적 요소’를 

‘디지털화’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

지며 고문서의 물질적 성격을 디지털화하는 방

안을 고찰한 바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책을 이

루는 종이, 먹, 장황, 인쇄 기술 등 책의 ‘물질적 

성격’은 책의 내용을 추출하는 디지털화 작업

에서는 존재할 수 없고, 이미지 데이터로 저장

하는 디지털화 작업에서만 일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3차원에 존재하는 물건을 2

차원의 평면에 옮긴 것이기에 원래 자료가 지

닌 ‘물질’로서의 성질을 제대로 느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문헌의 손상 정도, 문헌의 재료 성

분 등인 물질적 성격을 디지털화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 도출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종이기록물의 디지털화와 대응시켜 보

면, 종이기록물의 디지털화는 종이기록물의 외

관을 전자기록 환경에 재현하는 것과 같다. 국

가기록원과 NARA 등 여러 기관에서 공공표

준을 통해 해상도와 색상 등의 기준을 세워 디

지털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물질

적 요소’를 디지털화하는 기준은 부족한 실정

이다. 공공기록물법 제48조에 따르면 대통령령

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존매체에 수

록된 기록물은 원본과 같은 것으로 추정될 뿐 

원본이 될 수는 없다. 종이기록물의 디지털화

는 대부분 스캔 또는 이미지화로 진행되고, 디

지털화된 기록물은 원본 종이기록물의 ‘복사본’

일 뿐 원본과 동일하게 인정되지 않는다. 디지

털화 기록물의 필수보존속성 개념 도입은 디지

털화 과정의 신뢰성을 견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 입양기록물의 디지털화

3.1 입양기록물

2025년 7월 시행 예정인 국내입양법 제2조 

제10항에서는 “입양정보”를 “입양 절차의 진

행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으로써 문서, 관계 서

류 또는 물건, 사진, 영상녹화물, 전자기록 등이 

포함되며, 입양의 절차 진행을 위하여 아동통

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

성․관리되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

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란 아동복지 관련 자

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 관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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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입양아동에 관한 정보도 이 시스템을 통해 수

집․관리․보유 및 활용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15조의2).

입양정보공개청구는 양자가 된 입양인이 자

신의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관련 기관(아동권

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에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이다(입양특례법 제36조). 이때 제공되는 

정보는 크게 입양인의 배경정보와 친생부모의 

인적정보로 나뉜다. 입양인의 배경정보는 입양

인 본인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제공받을 

수 있지만, 친생부모의 정보는 친생부모의 동

의가 있어야만 제공될 수 있다. 입양인의 배경

정보는 입양일, 입양 사유, 입양인의 입양 전 이

름, 출생일시,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등이 

있다. 친생부모의 인적정보는 입양 당시 친생

부모의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등의 정보

이다.

입양기록물은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영구적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중요한 기록

물이다(입양특례법 제21조 제6항). 입양기록

물의 관리는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명시하는바, 보존기간을 ‘영구’로 책정하고 있

으며, 원본 기록물인 종이기록물과 디지털화된 

기록물을 동시에 보존하여야 한다. 아동권리보

장원은 2013년부터 입양기록물 영구보존 사업

을 통해 입양기록물 전산화 작업을 진행하였으

며, 입양기관이 폐업하는 경우는 폐업 입양기

관이 보유한 입양기록물을 인수하게 된다. 대

체로 입양기록물의 인수 과정에서 입양기록물

에 대한 디지털화가 진행된다(입양특례법 시행

규칙 제25조 제2항). 폐업 입양기관 외에도 정

부 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입양기록물을 

디지털화하기도 한다. 현행 법령인 입양특례법

에 따르면 아동권리보장원은 폐업 입양기관의 

기록물만을 이관받을 수 있지만, 2025년 7월 국

내입양법이 시행되면 모든 입양기관이 보유 중

인 입양기록물 원본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

관하여야 한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입양기록물은 24만 8,000여 건으로 추정

되며 이 중 1만 8,000여 건 정도를 아동권리보

장원이 보유하고 있고, 23만여 건의 입양기록

물은 민간 입양기관에 흩어져있다고 추측한 바 

있다. 따라서 국내입양법이 시행되는 2025년에

는 민간 입양기관에 흩어져 있는 입양기록물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대량 이관이 될 것이 예상

된다.

3.2 입양기록물 디지털화 현황

아동권리보장원은 법령이 정한 업무(입양특

례법 시행령 제4조)를 수행하기 위해 입양기관

으로부터 입양아동, 가족 정보 및 친가족 찾기

에 필요한 입양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에 

아동권리보장원의 전신인 중앙입양원은 2013

년부터 입양 업무가 종결됐거나 관련 기록을 

보유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입양기록물을 발

굴하여 디지털화하였다. ‘입양기록 전산화 사

업’은 폐업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정부 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입양기록물을 디지털화

하고, 입양인 본인이 입양과 관련된 기록물을 

확인하고자 할 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

는 사업이다. 입양기록물 디지털화는 스캔과 주

요항목 추출로 이루어지며, 입양기록물원본을 

스캔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한다. 이때 입

양인, 친생부모, 양친이 될 사람의 정보는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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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이다. 추출한 입양정

보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수립한 입양정보 체계

화 기준에 따라 전산화를 추진한다(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 입양정보 체계화 기준은 입

양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 위해 추

출한 데이터로 <표 2>와 같다.

입양기록물의 디지털화는 크게 3단계로 스캔, 

메타데이터 구축,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업

로드로 진행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진행하는 

입양기록물의 디지털화는 입양기록물 보유기관

을 파악한 후 영구보존 협조요청을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입양기록물 영구보존 작업이라

고 일컬어지는 디지털화 작업이 진행된다. 디지

털화 작업은 입양기록물의 보호를 위해 아동권

리보장원이 아닌 입양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이루어진다. 이후 감리를 거쳐 디지털

화 작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디지털화 절차를 

통해 스캔 된 입양기록물 파일과 추출한 정보는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다. 추출한 

주요 정보는 입양인, 친생부모, 입양부모와 관

련된 입양정보 51개 항목으로 입양정보통합관

리시스템은 이 항목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하여 관리한다. 기록물 디지털화 및 감리 작업

이 종료되면 민간 입양기관은 디지털화된 파일

을 외장하드 혹은 CD 형태로 아동권리보장원에 

전달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 2023

년까지 총 91개 기관의 입양기록물을 디지털화

하였다(아동권리보장원, 2024).

중앙입양원(현, 아동권리보장원)이 2014년

과 2015년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4

년 연말까지 총 24개의 민간 입양기관이 폐업

되었으며, 이 기관들로부터 2014년에는 6,149

건을, 2015년에는 17,000여 건의 입양기록물을 

디지털화하였다(박재붕, 2014). 10여 년간 진

행된 입양기록물 전산화(디지털화) 사업은 보

건복지부의 감사를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화 단계 중 스캔 단계는 양적 지표

인 몇 건, 몇 장의 기록물을 스캔 후 디지털화했

는지 기록하고 내용 정보 유무는 기록하지 않

아 내용 정보가 없는 입양기록물이 스캔 되기

도 하였다(강혜인, 2024). 디지털화 작업의 결

과물은 스캔 파일과 추출된 <표 2>의 DB 관련 

구분 항목내용

입양인

성명(입양전),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출생일시, 출생장소, 혈액형, 건강이상, 건강이상내역, 가족관계

증명서, 인수일자, 기관고유번호, 가족유형, 장애등급판정, 보호유형, 조치일자, 조치구분, 국적(국외입

양), 국외협력기관(국외입양), 성명(입양후), 입양신고일(국내입양), 출국일(국외입양), 국적취득일

(국외입양), 파양이력, 아동고유번호

친생부모

친부성명, 친부주민등록번호, 친모성명, 친모주민등록번호, 주소(친모), 연락처(친모), 취약계층구분

(친모), 입양사유(친모), 입양동의여부(친모), 정보공개여부(친모), 장애등급유무(친모), 주소(친부), 

연락처(친부), 취약계층구분(친부), 입양사유(친부), 입양동의여부(친부), 정보공개여부(친부), 장애

등급유무(친부)

입양부모

양부성명, 양부생년월일, 양모성명, 양모생년월일, 양부국적, 양부종교, 양부직업, 양부학력, 양모국적, 

양모종교, 양모직업, 양모학력, 양친주소, 양친연소득, 양친친자유무현황, 양친연락처, 양친주택종류, 

양친부재, 양친가정조사신청일

<표 2> 입양정보 데이터베이스(DB)구축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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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의 정보만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전달되

므로 입양기록물 원본과의 대조가 어려운 실정

이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 입양기관으로부터 

정보만 전달받는 방식으로 진행된 디지털화 정

보는 시스템에 업로드된 내용과 추출된 데이터 

값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현재 디지털화 이후 원본 입양기록물의 보관

은 아동권리보장원과 민간 입양기관으로 나뉜

다. 국내입양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입양기록물

은 민간 입양기관의 사유재산으로 취급되기 때

문에 아동권리보장원이 보유하지 않은 입양기

록물은 민간 입양기관에 보관된다. 그러나 원

본 기록물을 제공받지 않고 입양정보만을 전달

받는 디지털화 방식은 원본 기록물이 아동권리

보장원으로 이관되지 않기 때문에 원본 기록물

과 디지털화 기록물 사이의 입양정보가 일치하

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디지털화 과

정에서 원본 기록물과 디지털화된 기록물 간의 

정보 불일치가 발생한다면 입양인에게 입양 관

련 정보를 서비스한다는 디지털화의 목적에 위

배된다.

국내입양법이 시행되는 2025년 7월 이후에

는 25만여 건에 달하는 입양기록물이 아동권

리보장원으로 대거 이관될 예정이다(국내입양

법 부칙 제15조). 대량의 입양기록물이 이관되

는 과정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지 않은 입양기

록물도 이관이 될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어떠

한 디지털화 방법을 채택해야 할지에 대한 고

민이 필요하다. 입양기록물 디지털화는 종이

기록물에서 전자적 문서로의 매체 변환을 의

미한다. 입양기록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 기

록의 매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보존해야만 

하는 속성들을 도출하여 진본성을 비롯한 무

결성과 신뢰성 그리고 이용가능성까지 기록의 

4대 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디지털화 방안이 

필요하다.

4. 입양기록물의 필수보존속성

입양인들은 대부분 그들의 삶에서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한다. 1977년 덴마크로 입양된 마

이브릿 코에드씨는 국내 미디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저는 제가 언제 태어났는지를 알고 싶어

요.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아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입양되기 전

에 어디에 있었는지도 알고 싶어요.”라고 하소

연하며 입양기록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강혜인, 2023). 2008년에 조사된 국외 입양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양인의 99%가 친생 가족

의 동의 여부와는 별개로 자신의 입양기록을 확

인할 권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정애리, 2008). 

이와 같은 입양인 자신의 기록열람 욕구는 입양

관련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증명해 준다. 2019년

부터 2023년까지 입양 관련 정보공개청구 건수

는 총 9,232건으로 연평균 1,846건에 달한다. 

입양인들은 그들의 뿌리와 관련된 입양기록물

의 원본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싶어 한다. 혼돈

의 삶을 살고 있는 입양인들은 그들의 역사를 

스스로 알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경태, 2023). 또한 입양인에게는 자기의 뿌

리와 관련된 아주 작은 쪽지 하나까지도 커다

란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국내 입양인이 아닌 해

외 입양인은 입양기관에 방문해 직접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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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된 입양기록물을 통해 물리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입양기록물의 사례를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입양기록물의 필수보존속성 범주를 정의하고, 

그 범주에 해당하는 필수보존속성을 도출하였

다. 이후 입양사례를 구체화하여 실제 입양기

록물에 필수보존속성을 적용해 보았다.

4.1 입양사례를 통한 필수보존속성 제안

본 장에서는 입양기록물의 필수보존속성 도

출을 위해 뉴스 기사를 발췌한 입양사례를 살

펴보았다. <표 3>은 입양인의 가족 찾기에 입양

기록물을 활용한 사례이다. 입양인들은 자신의 

뿌리를 찾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하고 

있고, 이를 자신의 역사가 담겨있는 입양기록

물을 통해 찾고자 한다. 앞서 제시한 필수보존

속성이 도입되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예상하기 위해 입양기록물을 활용하여 

친생 가족을 찾거나 입양 배경 정보를 찾은 사

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입양기록물의 필

수보존속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사례 번호 설명

사례 1

공식기록_

영아보호의뢰서

<그림 1> 요한슨 씨의 영아보호의뢰서 

(김성수, 2013)

요한슨 씨는 대한사회복지회를 방문하여 자신의 입양서류에 작성된 1976년 발견 당시 주소를 찾았다. 

이 주소는 요한슨 씨의 입양서류에는 없는 정보였기 때문에 그녀가 처음 접한 정보였다. 어린 시절 

보내진 아동병원에서도 추가 입양기록을 발견하였다. 요한슨 씨는 중앙입양원(현 아동권리보장원)에 

추가 입양기록을 문의하였고,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 최대만 순경이라는 기록을 확인했다(김성수, 

2013).

<표 3> 필수보존속성 도입과 관련한 입양인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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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번호 설명

사례 2

공식기록_

위탁보호의뢰서 <그림 2> 엘리슨 씨의 입양기록물(이규명, 2023)

미국으로 입양된 엘리슨 씨는 2008년 가족을 찾고자 하는 시도를 했으나 입양 기록에 담긴 정보로는 
가족을 찾을 수 없었다. 입양 전 1985년 5~10월 6개월 정도 머물렀던 충북희망원에 자신의 기록이 있는지를 
요청했고, 시 아동보육과에서 자료를 확인하던 중 엘리슨 씨로 추정되는 위탁보호의뢰서를 발견했다. 위탁보
호의뢰서에는 엘리슨 씨가 입양 직전까지 생활했던 자세한 주소와 실제 이름이 있었고, 직원들은 이를 
근거로 해당 마을 이장에게 정확한 신원을 파악했다. 입양 전 그녀의 본명이 ‘조원님' 이었고, 친오빠 생존도 
확인했다. 엘리슨 씨는 시청을 방문한 뒤 남편과 함께 고향 음성에서 친오빠와 상봉한다(박재원, 2023).

사례 3

공식기록_

입양서류 <그림 3> 친생 가족 찾기에 도움을 준 수사관과 입양인

(좌: 이건수 수사관, 우: 서웅기 입양인) (홍성윤, 2016)

이 수사관은 서 씨를 만나 함께 기억을 더듬으며 가족 찾기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찾았다. 그는 
“입양 당시 서류에 적혀 있던 서 씨의 큰 외삼촌 이름이 유일한 단서였다"고 말했다. 이 수사관은 
전국에서 비슷한 나이대의 동명이인 260여 명을 찾아냈다. 그리고 다양한 분석기법을 동원해 추려낸 
65명에게 서 씨의 사연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이 수사관은 “편지를 보내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고인의 자녀에게서 연락이 왔고, ‘찾았다'고 직감했다"고 회상했다(홍성윤, 2016).

사례 4

비공식기록_

쪽지

<그림 4> 헬렌씨의 입양기록물 앞면 

(왕길환, 2019)

 <그림 5> 헬렌씨의 입양기록물 뒷면 

(왕길환, 2019)

스웨덴으로 입양된 헬렌 린드베르그(49) 씨는 발견 당시인 4세 때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둔 쪽지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줄 결정적인 단서라고 믿고 있다. 쪽지 뒷면에는 한국이름 ‘정은영', 생년월일 
‘1970년 4월 20일(음력 3월 15일) 오후 10시'라고 적혀있다. 쪽지 앞면에는 ‘태평양화학’ 문구류였음을 
알려주는 표시가 있다. 그는 이 쪽지를 주머니에 넣어 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 앞에 두고 간 사람은 
친부모 이거나 친척일 것이라고 확신한다(왕길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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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번호 설명

사례 5

공식기록_

아동신상카드

<그림 6> 안젤라 씨의 아동신상카드 일부 

(오연서, 2019)

안젤라 씨가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얻을 수 있던 입양정보는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받은 입양 당시 

안젤라 씨의 상태에 대한 정보뿐이었다. 하지만 9년 뒤 전주시청으로부터 받은 ‘아동신상카드’에는 

안젤라 씨가 입양 전 갓난아기 때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다. 아동신상카드는 안젤라 씨가 전주의 

고아원에서 홀트아동복지회로 이동할 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흐릿한 흑백사진이지만 안젤라 

씨가 태어난 당시를 담은 유일한 사진이다. “입양되기 전 찍은 사진은 그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사진을 보고 내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생겼었다는 걸 알고 매우 신기했습니다.”(오연서, 2019)

사례 1, 2, 4는 필수보존속성의 범주 중 외관

의 속성을 도출할 수 있는 사례이다. 세 가지의 

사례 모두 수기로 작성된 입양기록물이며, 이

때 작성자의 필체는 외관 범주의 필수보존속성

이 될 수 있다. <그림 1>의 영아보호의뢰서에서 

발견 일시 및 장소를 작성한 필체, <그림 2>의 

위탁보호의뢰서에서 주소 및 날짜를 작성한 필

체, <그림 5>에서 헬렌 씨의 생년월일시를 적은 

쪽지의 필체가 그것이다. 또한 <그림 2>의 위탁

보호의뢰서는 타자기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타자기의 폰트도 외관 범주의 필수보

존속성으로 도출될 수 있다. 사례 1의 영아보호

의뢰서와 사례 2의 위탁보호의뢰서는 실종 아

동의 위탁을 민간 기관에 의뢰하는 기록물로써 

유사한 성격을 가진 기록물로 볼 수 있다. 하지

만 문서가 작성된 방향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존재하며 이러한 속성을 보존한다면 추후 디지

털화 과정에서 기록물의 외관을 재현할 때 도

움이 될 수 있다.

사례 1, 4, 5는 구조 범주 중 기록물 구성 요

소 간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례 4와 같

이 입양인들은 입양기관에 위탁될 때 입양인의 

신상정보가 적힌 쪽지와 함께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그림 1>, <그림 2>와 같이 규격화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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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아닌 <그림 5>와 같은 쪽지들은 입양인이 

생애 최초로 가지게 되는 정체성에 대한 기록

으로,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이다. 이러한 쪽지

들이 ‘아동신상카드’, ‘입양신고서’ 등의 구성 

요소들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보존된다면 입양

인들이 입양 정보에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

을 것이다. 사례 1에서 요한슨 씨는 대한사회복

지회에서 발견한 입양기록, 아동병원에서 발견

한 입양기록, 이후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추가로 

발견한 입양기록을 전달받았다. 사례 5 또한 전

북지방경찰청에서 제공한 홀트아동복지회의 입

양 정보와 전주시청이 보유하고 있던 ‘아동신

상카드’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아동신상카드

에 등록된 본인의 출생 당시 사진을 뒤늦게 확

보하였다. 한 입양인에 대한 입양기록물일지라

도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어 입양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렇게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입양기록물의 관계가 처음부터 명확했다

면 발견한 순경의 이름이 적힌 기록물과 입양

인의 어릴 적 사진과 같은 기록물을 더 일찍 확

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례 1, 2, 3은 필수보존속성 중 맥락의 중요

성과 관련한 사례이다. 세 가지 사례에서 등장

하는 입양기록물은 명칭은 다르지만, 입양 배경

을 담고 있다는 맥락은 유사하다. 사례 1, 2, 3의 

입양기록물에는 실종 당시 입양인이 발견된 일

시와 장소, 인적 사항은 물론 해당 기록물을 작

성한 경찰서장 등의 서명까지 작성되어 있다. 

사례 1은 입양인이 ‘최대만 순경’에게 발견되었

다는 입양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 2는 입

양기록물을 통해 입양 직전까지 생활했던 주소

와 입양 전 사용한 이름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

하여 입양인의 가족 찾기에 성공하였다. 사례 3

은 친생 부모가 아닌 외삼촌의 이름이 입양기록

에 적혀있다는 입양 배경이 가족을 찾는 데 중

요한 단서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입양기록이 생

산된 당시의 맥락과 입양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

는 정보를 담은 맥락을 보존하는 것은 입양인의 

정체성 찾기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위 다섯 가지 사례를 통해 입양기록물이 입

양인의 뿌리 찾기에 실제로 활용되는 것을 확

인하였으며, 입양기록물 필수보존속성의 필요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양 배경, 외관과 같은 

입양기록물의 필수보존속성을 도출하여 보존

하였다면, 입양인의 뿌리 찾기 과정에서 더 많

은 정보를 더 빠르게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를 입양기록물에 실제로 적용한다면 입양인

들의 친생 가족 찾기 과정 등에서 도움이 될 것

을 예상할 수 있다. 

4.2 입양기록물의 필수보존속성 도출

본 연구는 기록의 4대 속성을 만족하는 입양

기록물의 디지털화를 위해 필수보존속성의 도

입을 제안하였다. 전자기록의 필수보존속성은 

이미 국가기록원에서 그 범주 등을 제시한 바 

있으나 기록물의 유형이 디지털 형태로 생산된 

전자기록물중 문서유형의 기록물로 한정되어 

있다. 입양기록물의 디지털화는 디지털 형태로 

생산된 기록물이 아닌 종이기록물이 대상이 되

므로 기존에 제시된 필수보존속성에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표 1>의 필수보존속성 재정의를 바탕으로 

입양기록물의 필수보존속성의 범주를 재해석

하여 외관(Appearance), 기능(Behavior), 내

용(Content), 맥락(Context), 구조(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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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필수보존속성

외관

(Appearance)

글자가 쓰인 모양(e.g. 수기작성의 필체, 타자기의 폰트 등)

흑백/컬러 여부

문서의 크기(표준 규격 문서라면 규격 포함)

문서의 방향

종이기록물의 재질

기록물 구성 요소 내부 구조

(Structure)

서식(레이아웃)

페이지(면)표시

기록물 구성 요소 간 구조

(Structure)
요소 간 관계

내용

(Content)

입양과 이와 관련된 배경이나 환경에 관련된 의미와 정보

입양관계인(입양인, 친생부모, 입양부모 등) 등과 관련된 의미와 정보

맥락

(Context)

설명(Descriptive) 메타데이터

기술(Technical) 메타데이터

관리(Administrative) 메타데이터

기능

(Behavior)
-

<표 4> 입양기록물 필수보존속성 도출 

로 분류하였다. 이 중 구조(Structure) 범주는 

기록의 구조를 내적구조와 외적구조로 세분화

하는 것에서 착안하여 기록물 구성 요소 내부 

구조와 기록물 구성 요소 간 구조로 구분하였다.

외관(Appearance) 범주는 ‘입양기록물을 구

성하는 요소들이 디지털화된 이후 전자기록 환

경에서 재현되는데 필요한 속성’을 뜻하며, 입

양기록물을 디지털화했을 때 원래 종이기록물

이였던 입양기록물의 외관을 전자기록의 형태

로 재현하는 데 필요한 속성으로 입양기록물의 

물리적 요소를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보존해야 

하는 속성이다. NARA는 외관 범주를 기록물

의 내용을 재현하고 내용의 의미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록물의 시각적 표현과 관련된 특

성이라고 정의하였다(NARA, 2009). 글자가 

쓰인 모양, 흑백/컬러 여부, 문서의 크기 및 규

격, 문서의 방향, 종이기록물의 재질 등이 해당 

정의에 해당하는 시각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

다. 글자가 쓰인 모양을 활용하여 동일한 필체

로 작성된 입양기록물끼리의 관계를 찾을 수 

있고, 타자기의 폰트를 확인하여 특정 타자기

가 사용된 시대를 유추하는 등 해당 속성은 입

양인의 뿌리 찾기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입양기록물 중 사진(이미지)을 제외한 종이기

록물은 대부분 흑백으로 생산이 되었지만, 입

양기관의 도장 혹은 관인 등은 그 색이 다르므

로 외관을 재현하기 위해 색상을 보존하는 것

이 필요하다. 수기로 작성된 입양기록물 중 중

요하게 여겨지는 내용은 색상이 다른 필기구로 

작성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흑백/컬러 여부의 

속성을 도출하여야 한다. 입양기록물의 크기도 

재현을 위해 보존되어야 할 속성이다. 입양기

록물의 너비와 높이를 나타내는 크기를 보존하

면서 가로로 작성된 문서인지, 세로로 작성된 

문서인지 표시하는 문서의 방향도 함께 보존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국제 표준 ISO 



 종이기록물 디지털화 방향성 연구  251

A형인 A4 등의 표준이나 북아메리카 표준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표준도 함께 보존해야 할 

것이다.

구조(Structure) 범주는 입양기록물을 구성

하고 있는 기록물 구성 요소 내부의 구조와 기

록물 구성 요소 간의 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입양기록물 구성 요소 내부의 구조는 입양기록

물 단일 요소 내부의 구조를 보존하는 데 필요

한 속성이며, 입양기록물의 요소 내부의 자체 

구조이다. 입양기록물 구성 요소 하나를 구성

하는 서식, 내용, 메타데이터 등이 기록물 구성 

요소 내부에서 어떠한 구조를 가졌는지 나타내

는 속성이다. 입양기록물 구성 요소 내부 구조

는 서식과 같은 레이아웃이 될 수 있으며 서명 

혹은 관인의 위치 등을 서식에서 나타낼 수 있

다. 입양기록물 구성 요소가 여러 장으로 이루

어진 경우 페이지(면) 표시도 구성 요소 내부 

구조가 될 수 있다. 

기록물 구성 요소 간의 구조는 입양기록물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간의 관계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속성으로 하나의 주제를 공유하고 있는 

개별 종이기록물 간의 관계를 보존하는 데 필

요한 속성으로 볼 수 있다. <그림 7>과 같이 입

양기록물은 입양아 한 명을 기준으로 구성된다. 

출생신고서, 입양동의서, 입양신청서와 같은 여

러 관련 기록물은 한 명의 입양아에 관한 정보

이므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 입양아는 원

가정에서 분리된 이후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기 

전까지 한 기관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기

관을 거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때 한 아동

에 대한 기록물은 여러 기관에서 생산되는데, 

이렇게 출처가 다른 입양기록물 간의 관계도 

기록물 구성 요소 간 구조로 볼 수 있다.

기록의 구성 요소의 관점에서 ‘내용(Content)’

의 정의는 ‘기록에 담긴 정보’를 의미한다. 이를 

필수보존속성의 내용(Content) 범주에 적용하

면, 입양기록물의 의미와 정보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속성이라 할 수 있다. 내용 범주에 속하

는 정보들을 나열하면, 결국 ‘입양’이라는 기록

물에 도달하므로 기록의 의미와 정보가 담겨있

는 속성으로 볼 수 있다. 입양인이 정보공개청

구 요청 시 요구할 수 있는 입양일, 입양 사유 

등은 입양과 관련된 정보로 내용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입양인, 친생부모, 입양부모 등은 모두 

입양의 주체들로서 이와 관련된 의미와 정보 또

한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속성이 될 수 있다. 

<그림 7> 입양기록물 구성 요소 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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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Context) 범주는 입양기록물의 내용이

나 생산 환경을 설명하기 위한 속성으로, <표 

1>에서 살펴본 해외 기관과 국가기록원 모두 

메타데이터를 속성으로 제시하였다. ｢KS X 

ISO 23081-1:2017｣에서는 기록의 생산맥락, 

업무맥락, 관련된 행위 주체들에 대한 정보가 

담긴 메타데이터, 기록의 외형과 구조 등에 관

한 메타데이터, 디지털 기록의 렌더링과 재생

산에 필요한 기술적(technical) 메타데이터가 

기록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NARA

에서 제시한 필수보존속성 맥락 범주의 설명

(Descriptive) 메타데이터, 기술(Technical) 메

타데이터, 관리(Administrative) 메타데이터 

영역과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NARA에서는 

메타데이터의 세부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지 않았다. 맥락 정보를 제공하는 메타데이

터는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속성이지만, 어떤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보존해야 하는지 결정하

는 것은 필수보존속성에서 다룰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김지혜, 양동민, 2024). 맥락 범주에 

속하는 설명 메타데이터, 기술 메타데이터, 관

리 메타데이터는 입양기록물의 생산 맥락으로 

볼 수 있는 입양 배경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설

명 메타데이터는 입양기록물이 담고 있는 내용

을 설명하는 메타데이터로, <표 2>의 DB 구축 

관련 입양정보의 항목 중 입양인, 친생부모, 입

양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등의 신상정보는 물

론, 입양 배경 정보인 입양인의 출생일시 및 장

소, 가족 유형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는 입양

기록물의 맥락 중 일부만 포함되었기 때문에 

입양기록물의 전체 맥락을 담을 수 있는 메타

데이터 표준 제정이 필요하다. 기술 메타데이

터는 입양기록물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환경을 설명하는 메타데이터로, 디지

털화된 입양기록물의 해상도와 포맷 등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리 메타데이

터는 인수 일자, 기관고유번호, 아동고유번호 

등과 같이 입양아 및 입양기록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설명하는 메타데이터이다.

국가기록원에서 정의한 기능(Behavior) 범주

는 ‘기록과 연결되어 있는 외부와의 상호작용

에 의한 기능’이다(국가기록원, 2022). 전자기

록물은 기록물을 열람할 때 특정 행위를 실행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

한 매체이다. 하지만 종이로 생산된 입양기록

물은 열람만이 가능한 단방향 소통을 하는 매

체이기 때문에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할 수 없

다. 따라서 입양기록물의 디지털화 과정에서는 

필수보존속성의 범주 중 기능에 관한 부분을 

정의할 수 없다. 하지만 입양기록물의 디지털

화가 완료된 이후에 하이퍼링크 등과 같이 전

자기록물의 매체적 특성을 활용한다면 기능 범

주에 속하는 필수보존속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입양기록물의 필수보존속성 범

주를 정의하고, 실제로 필수보존속성을 도출하

였다. 이를 시각화하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은 입양기록물의 필수보존속성을 이

미지파일의 레이어에 비유하여 시각화한 자료

이다. 여러 개의 객체로 구성된 하나의 물체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객체를 레이어라 한다. 입

양기록물을 개별 객체로, 이를 이루고 있는 레

이어를 각 범주에 속하는 속성들로 보았다. 이

러한 시각은 입양기록물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도출된 필수보존속성을 누락하지 않고 보존해

야 함을 강조한다. 도출된 필수보존속성이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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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입양기록물 필수보존속성 시각화

지털 환경에서 온전히 재현되었을 때, 디지털

화된 입양기록물은 디지털화 과정의 신뢰성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디지털화된 

입양기록물의 진본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4.3 입양사례의 구체화를 통한 필수보존

속성 적용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사례 중 입양기록

물의 필수보존속성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로 

사례 1을 들어 구체화하였다. 요한슨 씨의 영아

보호의뢰서의 필수보존속성을 도출하여 실제 

입양기록물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적용이 가능

한지 살펴보았다.

가장 먼저, 외관 범주에 속하는 속성으로는 

입양기록물을 작성한 필체를 꼽을 수 있다. 영

아보호의뢰서는 관할 파출소 혹은 경찰서에 재

직 중인 경찰관이 작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디지털화 과정에서 필체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

하다. 추가로, 디지털화 진행 과정에서 필수보

존속성 중 필체의 해상도를 다른 속성보다 높

게 설정한다면 추후 설명 메타데이터를 추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추가로, 기록물이 흑백으

로 작성되었다는 사실과 기록물이 작성된 방향

이 세로인 것, 기록물이 따르고 있는 문서의 규

격 등을 외관 범주의 필수보존속성으로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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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요한슨 씨의 영아보호의뢰서 

(김성수, 2013)

해당 사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조 범주의 

속성 중 입양기록물 구성 요소 내부 구조를 먼

저 살펴보면, 영아보호의뢰서의 서식을 확인할 

수 있다. 입양기록물 구성 요소 간 구조는 요한

슨 씨가 대한사회복지회를 통해 확보한 입양서

류와 아동병원에서 추가로 발견한 입양기록 간

의 관계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요한슨 씨가 

영아보호의뢰서를 통해 민간 기관에 입소한 뒤 

생성된 기록물들과의 관계 또한 구성 요소 간 

구조가 될 수 있다. 아동등록카드 등 민간 기관

에서 생성된 기록물부터 입양 단계에서 생성된 

입양허가서와 같은 기록물 구성 요소 간의 관

계를 파악하여 보존한다면 요한슨 씨가 본인의 

입양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 범주는 영아보호의뢰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입양에 관련된 환경에 대한 정보, 입양관

계인에 관련된 정보 등을 도출할 수 있다.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 입양부모에 대한 

정보만을 도출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입양관계인의 범위를 발견자, 관할 경찰서장 

등으로 넓혀 입양에 관련된 환경에 대한 정보

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맥락 범주 중 설명 메

타데이터는 <표 2>의 입양정보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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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관련 정보가 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입양인의 성명과 성별, 생년월

일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정보가 될 수 있

다. 하지만 영아보호의뢰서에는 <표 2>에 속하

지 않는, 입양기록물의 생산 맥락을 설명하는 

메타데이터가 존재한다. 사건 발생 일시, 장소

와 친생부모의 인적 사항이 아닌 발견자의 인

적 사항, 발견 시 특이점, 해당 문서를 작성한 

경찰관의 이름과 서명, 소속 등이 입양기록물

의 생산 맥락을 가지고 있는 설명 메타데이터

이다. 이와 같이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정한 <표 

2>의 메타데이터들에 더해 입양인의 뿌리 찾기

에 활용할 수 있는 속성을 추가로 도출하여 보

존해야 한다.

기능 범주에 속하는 속성은 선행 장에서 정

의한 바와 같이 도출할 수 없다. 종이기록물로 

생산된 영아보호의뢰서는 디지털화 과정에서 

기능 범주를 정의할 수 없지만, 디지털화 이후 

전자기록물의 매체적 특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5. 결 론

최근 종이기록물의 디지털화는 스캔에만 국

한되어 있으며 디지털화 과정에서 필수보존속

성 중 외관을 재현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디지

털화 관련 표준들은 디지털화된 종이기록물의 

내용을 추출한 뒤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식을 

제시하여 디지털화 이후 기록물의 사용 및 검

색을 용이하게 한다. 하지만 외관과 내용을 제

외한 나머지 범주의 필수보존속성을 포함하는 

디지털화 방식의 제시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

재 제정된 기록관리 공공표준 ｢전자기록물 보

존포맷 선정기준(v1.0)｣에는 텍스트형, 프레젠

테이션형, 스프레드시트형 전자문서의 고유기

준 및 필수보존속성만 제시되어 있다. 해당 표

준은 전자 형태로 생산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형

태로 생산된 후 디지털화된 기록물에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는 아날로그 기

록물 중 종이기록물의 디지털화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화 과정에서 도출되어야 하는 필수보존

속성의 범주를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입양기록물을 사례로 입양인 본인의 정보 

및 친생 가족을 찾기 위한 사례를 분석하여 디

지털화 과정에서 필요한 필수보존속성을 도출

하고, 실제 입양기록물의 디지털화 과정에 도

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는 그동안 전

자기록물에 한정되어 있던 필수보존속성을 스

캔이라는 디지털화 과정에서 어떻게 기록물의 

진본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입양기록물 필수보존속성의 구조 

범주를 기록물 구성 요소 내부의 구조와 기록

물 구성 요소 간 구조로 구분하여 필수보존속

성을 도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필수보존속성

의 범주 중 기록물 구성 요소 간 구조를 살펴보

면, 관계를 맺는 구성 요소를 비전자기록물 중 

종이기록물 유형으로 한정하여 설명하였다. 입

양인의 정체성 찾기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

는 입양기록물은 종이기록물 외에도 비디오, 

이미지, 행정박물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이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관계를 맺는 구성 요소

를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비전자기록물로 확장

한다면, 입양인들이 정체성에 대한 단서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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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

는 연구 대상이 입양기록물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여타 종이기록물 전체로 일반화하

기에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후속 연구

를 통해 다른 종이기록물 사례들을 분석하고 

통합하여 종이기록물의 디지털화 과정에서의 

필수보존속성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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